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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정신지체 아동이 가진 후설식 윤리성을 교사가 인지하여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도록 강조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는 첫째, 후설 현상학 속에서 언급된 윤

리성이 정신지체 아동에게 내재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할 후설 이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둘째, 정신지체 아동에게 후설의 윤리관이 내재된 것과 그것이 자신의 행동관리를 스스로 통

제할 가능성을 교육현장에서의 그들의 행동 속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정신지

체 아동에게 후설의 윤리관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사가 가져야 할 교육태도가 후설의 이론과

관련하여 어떻게 제시될 것인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정신지체 아동의 윤리성 내재를 후설의 윤리학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수업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한 후, 교사의 아동중

심 행동관리를 위한 태도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이 후설의 이론에 기초한 윤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자신의 행동을 친사회적으로 수행하고 통제할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추론을 하

고 있다. 그것을 위해 교사는 아동과의 감정이입에 의한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고, 자기결정력

을 신장할 기회를 주고, 수업의 환경을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할 것과, 교사의 윤리성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후설 현상학, 윤리학, 행동관리, 자기결정, 상호주관성

I. 문제제기

연구자가 특수교사로 재직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고심한 부분 중 하나는 정신지체를

가진 아동이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진다든가 타인을 물리적으로 공격한다든가 규칙

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수업참여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한다든가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의 행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였다. 그 당시 연구자는 아동의 그

러한 행동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지듯이, 인지능력이

* 본 논문은 2005학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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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본능적 충동에 잘 이끌리며 사리판단이나 분별력이 부족한 정신지체 아동이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교사는 철저한 행동관리 계획

을 수립하여 지도와 처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행동의 관리 방안으로 지금까지 특수교육 전문가에 의해 소개된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심리학, 생태학적 입장, 인간주의 심리학 등에서 나온 방법들인데, 지

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행동주의에 입각한 행동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20세기 산업사회 교육의 큰

기저로서의 보편성과 일반화를 강조해 온 기능주의에 영향을 받았기(김정권, 2004)때문

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기능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동주

의에 지배되어, 방법적으로 객관적이면서 교사에 의한 공급자 중심 교육으로 일관했다

고 볼 수 있다. 기능주의에 근거를 둔 특수교육의 특징을 보면, 장애는 아동의 병리적

현상이고, 그러한 병리현상은 정확한 진단과 분류를 요구한다. 진단과 분류는 아동의 장

점과 개발할 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며 특수교육은 진단된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의 입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소위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목적으로

기능한다(김남순, 2004 참조)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정신지체를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의 행동관리 방안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 기능주의와 밀접한 행동주의에 의거하

여, 아동의 행동을 교사에 의해 계획되고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방안

을 강구하여 왔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그러한 방안이 인간 행동의 주체인 아동이 자기 스스로 행동을 통

제하고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성공할 수 없는 많

은 문제를 수반할 것으로 본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행동의 주체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그 스스로 자신의 행동 자체나 결과를 반성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스스로 책임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한 행동은 행위자에 의해 바뀌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실존주의적 인류학적 이론의 기반을 가진 M. Hahn(1988)은 인간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 속에서 결정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성을 가진다고 주장한

다. 인간 내면에 자리한 자유는 자신의 행위의 자발적인 반성을 가져오게 하고 그에 대

해 스스로 평가하여 책임성 있는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자

는 정신지체 아동의 행동관리에 있어서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동기화나 선택 및 결정

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지금까지의 방안들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행동의 변화의지가 약하고 소극적이 되도록 만든다고 본다.

이에, 연구자는 정신지체 아동 스스로 자기의 행동의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후설의 윤리학에 관심을 가진다. 후설은 인격적 자아의

자유는 이성의 자율성으로부터 규정된다고 한다. 인격적 자아가 자유로우면 이성에 이

끌리고 부자유스러우면 비이성에 이끌리게 된다(『이념들 II』, 60절, 269; 조관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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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정신지체를 가진 학습자가 후설식 윤리성을 발현 하려면 교사의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와 더불어 그들의 이성이 자유로울 수 있게, 그들의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게, 스스로 행할 수 있게, 그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게 교사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형성이 필수적이라 하겠

다. 즉, 교육은 교사와 아동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B. Fornefeld(1995)는 그의 논문에

서 현상학적 원리에 기초한 교사와 아동간의 ‘부르고 대답하기’가 서로의 관계성과 신뢰

성을 견고히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관계의 형성이 아동의 학습참여도 행동관

리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형성은 아동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며 교사와

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때, 교사의 아동에 대한 긍정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후설의 현상학이 그러한

교사의 태도 혹은 교육에 임하는 자세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김성애,

2005 참조)

후설의 의향성, 에포케, 감정이입, 상호주관성 등에 관한 논리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아동에 대한 태도 형성과 교사-아동의 긍정적 관계형성, 그에 따른 아동의 교사

에 대한 인식 등에 주는 시사점이 많을 수 있다(김성애, 2005). 교사의 후설적인 타인이

해를 통하여 교사와 아동의 긍정적인 관계가 유도되고 그것이 적극적인 아동의 학습참

여 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타인의 발견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한

다. 이것이 바로 사회성을 신장시켜 타인에게 보다 호감가진 사람으로 보여 질 가능성

을 낳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이러한 긍정적인 교사-아동의 관계가 아동의 능동적인 친사회적 성향을 신

장할 수 있다는 가정은 사랑이 전제된 공동체 의식이 나-너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후

설의 윤리관에서 매우 강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후설의 나-너의 차원은 결코

일대일의 관계성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안에서의 전제는 사

랑과 포용이며 그것은 또한 자발적이고 자기결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

한다.(박인철, 2002 참조) 관계형성의 강조를 위한 철학적 기저를 가진 후설의 윤리관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볼 때, 교육 현장인 학급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교사가 일방적으

로 아동을 이끌어 가거나 규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동과 교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러한 교육 현장은 아동이 가지는 문화와 교사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

는 선험적 윤리성을 살려내어 그들이 표현하는 행동, 언어, 태도를 통해 구체화 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교사와 아동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엮여짐으로써 그들의 윤리

성이 발현될 수 있다. 교사가 정신지체를 가진 아동의 후설에 근거한 윤리성을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정신지체 아동의 윤리성의 기저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된 것이어서 특수교사가 정신지체 아동의 행동을 관리할 때, 그에게 교사의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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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에게 이미 내재된 것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서 교사와 아동의 관계성을 확고히 다지고 아동 중심의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정신지체 아동이 가진 후설식 윤리성을 교사가 인지하고 그것을 장려함으

로써 그(아동)가 가진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도록 하려

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설 현상학 속에서 언급된 윤리성이 정신지체 아동에게 내재되어 있는가? 그

것을 탐색할 후설 이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둘째, 정신지체 아동에게 후설의 윤리관이 내재된 것과 그것이 자신의 행동관리를 스

스로 통제할 가능성을 교육현장에서의 그들의 행동 속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정신지체 아동에게 후설의 윤리관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사가 가져야 할 교육태

도가 후설의 이론과 관련하여 어떻게 제시될 것인가?

상술한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설 현상학이 강조하는 윤리관을 개괄적

으로 탐색하면서 정신지체 아동이 그러한 윤리성을 내재하고 있는 지, 혹은 그것을 신

장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그 다음, 정신지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수업활동을 통

해 그들 내부에 잠재된 후설식 윤리성 및 자발적인 행동관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다. 마지막 연구문제는 앞선 두 가지 연구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확인한 정신지체 아동

의 윤리성을 보다 풍부하게 신장시킬 교사의 역할과 태도를 후설의 윤리관에 입각하여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윤리’는 후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연구자가 사용한

‘윤리학’은 후설의 윤리에 대한 이론이고, ‘윤리성’은 그러한 이론적 특징이 담긴 성격이

며, ‘윤리성 내재’는 인간 내부에 후설식 윤리성이 선험적으로 존재하거나 교육을 통하

여 신장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특수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해결과

제로 남아있는 특수교육대상자,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행동관리에 새로운 방안

을 모색할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생성되기를 기대한다.

II. 후설 윤리학에 따른 정신지체아 윤리성 내재 가능성 탐색

칸트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실천이성(칸트, 도덕형이상학원

론, B A 5-7쪽, 조관성, 2003, 206에서 재인용)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이성은

자아의지와 동일시되며, 인간의 정서적 작용과는 관계가 되지 않는 자아의 의지와 관련

이 있다(조관성, 2003). 이에 반해, 후설의 실천이성은 “자아의 본능이 스민 정서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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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과 자아의 구체적 행위로 이어지는 의지의 삶에 관계 한다(조관성, 2003, 211).” 만

일 우리가 후설의 말 대로 인간의 행위가 본능이 함께 한 정서적 감정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데 동의한다면, 정신지체 아동도 이성의 결핍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규제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연구자는 특별히 후설의 윤리학의 내용을 소개하

면서 그 안에 담긴 정신지체 아동의 후설식 윤리성을 탐색해 보아 그것이 자신의 행위

를 스스로 규제할 가능성에 대해 추론하고자 한다.

1. 인격적 자아

본 절에서는 후설이 말하는 개체의 인격적 자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신지체 아동이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키울 수 있음을 탐색하기로 한다.

후설 윤리학의 핵심적 개념 중 하나는 ‘인격적 자아’이다. 이것은 신체적 자아나 순수

자아와 구별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인격

적 자아는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융합체를 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신체적

자아의 국면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내적 의식의 삶을 지닌 개별적인 정신적 자아라는

점에서 순수자아의 국면을 보인다(조관성, 2003, 25).” 즉 인격적 자아는 신체를 가지고

세계 안에서 세계를 경험하는 경험적 자아와 내적 의식의 삶과 정신인 선험적 자아를

함께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후설은 이러한 신체적 자아, 순수자아, 그리고 인

격적 자아를 자기 동일성을 지닌 하나의 동일한 자아(조관성, 2003, 38)로 묶어서 말한

다. 그런데 여기서 신체적 자아의 심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것이

육체와 관련된, 육체에 의하여 규정된 심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정신과 관련을 맺

는 심리이다(후설의 이념들 II, 284, 63절, 288-297, 조관성, 2003, 39에서 재인용). “육체

는 심리에게 토대를 주고 심리는 정신에게 토대를 준다. 그리고 정신은 심리로부터 토

대를 받고, 심리는 육체로부터 토대를 받는다. 또한 후설은 육체, 심리 그리고 정신의

관계를 서로 엮어져 있음(Verflechnung, Ueberschiebung)의 관계 또는 서로 융합되어

있음(Verschmelzung)의 관계로 이해한다(이념들 I, 39; 이념들 II, 123, 138, 284, 347, 조

관성, 2003, 40.).” 정리하자면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인 자아는 바로 신체적 자아이며 이

것이 곧 인격적 자아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것은 후설 현상학이 데카르트가 언급하는

육체와 정신의 뚜렷한 구별인 이원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함께 존재하는

일원론에 있다는 것(조관성, 2003)을 의미한다.

정신지체 아동이 데카르트적 사고 속에서는 그의 인식이 불확실하고 약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후설의 일원론적 사고에서는 정신지체 아동의, 세계를 향한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내용이 일반인만큼이나 확실하고 인정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신지체 아동에게도 인격적 자아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그의 신체는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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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 속의 질료를 감각 혹은 지각기관을 통해 감각적 경험을 하는 기관이지만, 신체

는 또한 개체 속에 내재된 자유성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기관이

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체가 자아의 가치평가, 의지와 의욕 그리고 구체적인 실

천적 삶과 행위의 기관임을 의미한다(이념들 II, 284). 이 대목에서 의지기관으로서의 신

체적 자아는 정신적 자아인 인격적 자아와 동일한 연속선 위에서 하나로 합치한다(조관

성, 2003, 36).”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신지체아의 신체성은 감각기관으로서의 신체와 의

지기관으로서의 신체인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한편, 후설은 이렇게 개체의 의지와 관련된 신체적 자아, 인격적 자아는 개체 자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한다. 개체는 자아로부터 타자에로의 지향성을 가지고 상호주관성을

추구한다. 즉, “후설은 자아를 주제 삼을 때, 선험적 자아가 육체와 의식의 매개를 통하

여 타자아와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향적으로 엮어져 있다는 현상학적 사태를 곧 상호 주

관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이념들, 350; 위기, 258; 심리학, 485; 상호주관성 I, 232; 상

호주관성 III, 66](조관성, 2003, 50).”고 설명하면서 그의 윤리학의 핵심을 조성해 나간

다. 후설은 한 개체가 자아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타자아에게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

가며 서로 소통할 상호주관성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개체자아의 타자와의 관계성을 강

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신지체 아동 역시 자신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그 관

심이 타자에게로 향하여 그를 인식하는 지향성을 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지체 아동과 타자아의 관계 속에는 관심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설의 윤리학은 개체자아가 타자아와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인 생활을 영

위하는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후설의 윤리학은 위로부터 곧 신이나

이성이나 또는 선의 이념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인간의 의지의 삶과 감정의 삶과 본

능의 삶을 지배하는 윤리학이 아니다. 후설의 윤리학은 아래로부터 곧 본능으로부터 감

정과 의지와 이성으로 그리고 개체 인간의 문화 창조의 삶과 사회적․도덕적 삶으로 그

리고 이어서 최종적으로 이성을 성취한 개체 인간의 전체 인류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

의 이념으로 올라가는 윤리학이다[이념들II, 334; 강연, 277, 280; 윤리학, 180이하, 255이

하](조관성, 2003, 16).” 결국 이것은 감성과 이성이 하나로 된 신체적 자아, 인격적 자아

인 개체자아가 지향성을 가지고 자기에게서 타인에게로 혹은 타집단에게로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인간의 궁극적인 성향은 절대적

진리 차원의 인류애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이 사회적인 성향을 띤 존재요, 사회 안에서의 선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

구하는 존재라면, 정신지체 아동 역시 인격적 자아로서의 신체적 자아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의향성과 관심을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교사나 또래, 혹은 가족 구성원과 같은

관계로, 그리고 가족이나 학급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하나의 윤

리성을 가진 개체로 자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더 나아

가 정신지체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식하고 반성하여 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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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스스로 관리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2. 상호주관성과 사랑의 공동체

이제까지의 논의에 기초해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면 정신지체 아동이 후설식 윤리성

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앞 절에서 서술

된 바대로, 개체는 그 관심을 자신 내부에 머물게 하지 않고 타자에게로, 공동체에로 옮

겨간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의 흐름이 자아에서 타자아 내지는 집단과 사회로 퍼져나가

는 것에는 상호주관성과 사랑이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삶은 그 자체로서 아

무것도 아니다. 나의 삶은 타자아들의 삶과 하나로 엮어져 있다. 나의 삶은 단일체로서

의 공동체 삶에 속해있는 부분(조각)이며, 인류 전체의 삶에 미친다(F. I, 24, 115, 조관

성, 81에서 재인용).”라는 주장과 “나와 타자아의 사회적 결합은, 사회적 결합과 사회적

삶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의도적 창출의 노력에서 그리고 사회적 결합

을 이루려는 본능적 욕구와 공감적 참여에서 발생한다[상호주관성 III, 510-514](조관성,

2003, 81.).” 는 내용 속에서 후설은 개체 자아가 가지는 의미를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상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체 자아인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의향성의 발현으로서

자발적이고 자유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의미는 개

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찾아야 할지도 모른

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자신을 확인하는 존재인 인간

은 이러한 이유로 본래부터 사회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지체를 가진 아동도

그 내면에 타인을 향한 의향성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사회 구성원에로 나아가며 그 속

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본능을 가지고 있다

고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곧 교사인 우리가 유의하여 그들의 그것을 발휘하도록

장려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자 사명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체의 의향성과 사회성의 실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개체의 타자아에 대한 태도라고 하겠다. 후설은 개체인 자아의 타인에 대한 태도가 타

인을 나와 같은 세계 경험의 주체자로 인식(이남인, 2006)해야 한다는 상호주관성을 강

조한다. 즉, 후설은 “나는 나에 대해서만 나인 것이 아니며... 타인은 나의 너며 우리는

말하고, 경청하고, 대꾸도 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통일된, 공동적인 우리 사회를 형성

해 나간다(Hua XV, 476; 이남인, 2006, 32.).”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어서, “...사물들

은 나에게 단순한 대상으로 나타나나, 영혼은 나에게 말해오고, 내가 그에게 말을 거는

인격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이로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이로서 나타난다(Hua XIII, 92;

이남인, 2006, 32.).”고 언급하면서 특히 자아의 타인과의 결합, 인격체 간의 만남과 서로

간의 상호신뢰를 강조한다. 이러한 인격적 결합 속에서 자아는 타자를 나에 대한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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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의 너’로 본다. 나와 타자 사이에 “나-너 공동체”(Hua XV, 476, 박인철, 2006, 75

에서 재인용)가 성립되는 것이다. 결국, 개체 자아인 나는 너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너

가 나에게 하나의 나의 차원에서 경험하는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존재적 가치와 의

미를 부여하는데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은 상호주관성을 전제로 하여야 가

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아동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

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상호주관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

한 교사의 노력이 결국 교육실천에서 뺄 수 없는 교사의 윤리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하

겠다. 교사와 정신지체 아동이 친숙한 나-너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교사가 정

신지체 아동과의 나-너의 결합 속에서 정신지체 아동에게 경청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

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 때 정신지체 아동은 교사에게 하

나의 인격체로서 말을 걸어오고 교사의 사랑하는 이로서 교사 앞에 현현할 수 있는 위

엄 있는 존재이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교사와 아동은 서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다.

나-너의 상호성은 사회성 형성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접촉이 있

음을 의미하며 접촉은 바로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합치는

‘나와 타자 간의 특수한 합일의 근원적 형태’(Hua XV, 475)로서 모든 사회의 기초를 이

루는 ‘의사전달공동체’가 성립됨을 의미한다(박인철, 2006, 74-75).” 여기서 후설은 나-너

의 결합체가 사회성의 기초를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전제조건으로

사랑과 포용의 내재(박인철, 2006, 73)를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사는 정신지체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사랑, 공

동체적 사랑을 나눌 수 있음으로 인해 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장려는 물론이고 ‘타인을

통한 자기의 발견’, ‘풍부한 인식을 위한 창의적 사고’, ‘이질성 공존의 수용’ 등을 달성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랑에는 존경이 들어 있고, 모든 존경에는 그와 본질적으로 함

께 주어진 것으로서 축복이 들어있다[Hua XV, 406] (이남인, 2006, 33)”는 후설의 설명

속에서 또다시 언급되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존경도 있어,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

의 사랑은 곧 구성원에 대한 존경이 함께 묻어나오게 될 것이다.

후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인간이 윤리적이라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라고 하겠다. 사랑에는 그 대상을 향한 존경이 있다. 정신지체 아동이 교사에게 사랑이

있으면 교사를 향한 존경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는 교사를 거부하지 않고 따를 것이

다. 교사가 정신지체 아동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들은 정신지체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

중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정신지체 아동이 있는 학급에서 교사와 아동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서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활기를 띨 것이고 그 속에서

아동의 행동은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타자를 타자로 보는 것, 그의 절대적 다름을 나의

눈으로 보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김성애, 2006)가 정신지체 학생

을 평균적인 일반인과 비교하여 가치절하하거나 왜곡하는 것, 또 편견을 가진 생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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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행위를 막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 속에 있는 선의 존재를 활용하여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태도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분위기가 정신지체 아동으로 하여금

학급 구성원과 교사에 대해 존경이 담긴 사랑을 하게 하며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조

화로운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후설이 “초월적인 공동자아의 세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대로, “나에 대해 존재하는 타인이 없이는 나로서의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이 타인들은 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지향되어 있음은 초월적 공동존재의

필연성이다[Hua XV, 370](이남인, 2006, 31)”. 따라서 이를 통해 정신지체 아동은 학급

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교사와 동료 간의 교류를 통하여 사랑과 존경을, 사회성을 키워

나가게 된다. 자아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관계를 형성한다. 정신지체를 가진 아동은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이다. 그러므로 정신지체 아동과 교사는 의사소통 관계를 맺으며

친숙한 나와 너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정신지체아는 나

-너의 친숙한 관계성을 체험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이 출현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후설의 윤리학 관련 내용 속에서 정신지체 아동에게도 윤리성이 내

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정신지체 아동의 내면에 있는 윤리성을 의

식 위로 끌어 올릴 가능성에 대한 후설의 언급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 들 속

에서 우리는 정신지체 아동이 공동체 속에서의 도덕성과 사회성 신장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선은 인격적 자아의 내적 삶에 담겨있는 선의 씨앗 곧 선으로 향하는 마음의 소질

또는 선으로 향하는 잠재력을 지시한다. 인격적 자아는 삶과 행위를 통하여 이 선의 잠

재성을 현실화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다[상호주관성 II, 174](조관성, 2003, 83).” “사랑의

공동체는 윤리적인 인격체들 간의 결합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아직 윤리적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윤리적 인간, 참된 인간이 되도록 돕고 깨우치는 데 또

한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윤리적 사랑은 타자의 윤리적 본성과 잠재성이 계발

되도록 그를 최대한 이끌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타자를 참되게 사랑하기 위해

서는 스스로가 윤리적 인격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박인철, 2006, 87).”

교사는 아직 윤리성이 형성되지 못한 정신지체아에게 동료간에 진정 타자로서 참되게

사랑하게 함으로써 자신 속에 내재된 윤리성을 일깨우도록 수업에서의 공동체를 이용하

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격적 자아를 정신지체 아동도 가지고 있

고 그 인격적 자아에 내재된 선의 씨앗, 즉 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그에게 내재되어 있

다. 즉, 정신지체 아동은 자신의 자발적인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타인에 대한 인식과 의

향성을 가지고 타인과의 좋은 관계로서의 사회성을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할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물론 수업장면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교사 자신이 우선

윤리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후설의 주장처럼, 정신지체 아동이 자신의 윤리성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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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도록 교사의 포용과 아동중심 교육의 공동체 형성은 필수적이다.

교육현장이 가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정신지체 아동의 윤리성을 함양시킨다면

정신지체 아동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품성을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정신지체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행위자 차원에서 인식하고 그것

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며 행동의 결과나 행동 자체가 다른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문제행동에 대한 행위자의 자발적인 반성과 그것을 통한

올바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 그의 행동관리는 결론적으로 교사나

다른 외부의 힘에 이끌린 소극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공동체에 대한 존경 있는 사랑에 의해 행위자인 정신지체 아동의 자발성에 의해 성과를

거둘 것이다.

III. 교육현장 속에 나타난 정신지체 아동의 후설 윤리관 내재 및 

자발적 행동관리 추론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기술된 정신지체 아동의 후설식 윤리성 내재 가능성을 교육현

장 속에서의 그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저가 될 수 있음을 추론을 하기로 한다.

그것을 위해 연구자는 2006년 P시에 소재한 K정신지체 학교 3학년 한 담임교사의 교

육일지에 수록된 사례내용들을 검토하여 그 중에서 정신지체 아동의 후설식 윤리성 내

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 6개를 임의 선정하였다. 아울러 연구자는 본 사례를 제공한

교사에게 그의 정신지체 아동을 보는 태도와 교수-학습 철학 및 관점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교사는 교육에 있어서 아동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며, 아동의 잠재된 자

율성과 자기결정력을 인정하여 스스로 학습을 구성하는 능력과 발달의 잠재력을 믿고

있었다. 수업은 아동의 선택과 활동 중심으로 전개하며, 교사는 수업 중의 아동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과 격려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는 정신지체 아동에게도 도덕성과 인성의

잠재력을 믿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아동이 행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있음을 인정하여 문제행동을 오히려 수업활동의 주요 행동으로 유도․활

용하려고 하였다. 사례 속에 나오는 정신지체 아동은 모두 7명으로, 장애등급은 정신지

체 1급 1명, 2급 4명, 3급 2명이며 그 중 네 명이 자폐나 언어, 혹은 지체장애를 수반하

고 있다. 그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후설 현상학에 나타난 정신지체 아동 윤리성 내재 415

아동명 생년 장애정도 비고

ChW 1994년생 정신지체 2급 자폐 및 언어장애 동반

BJ 1995년생 정신지체 2급 언어 및 지체장애 동반

KM 1995년생 정신지체 1급 지체장애 동반

HB 1995년생 정신지체 2급 언어장애 동반

WB 1996년생 정신지체 3급 동반장애 없음

EM 1996년생 정신지체 3급 동반장애 없음

SM 1996년생 정신지체 2급 언어장애 동반

연구자는 후설 윤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자신에서부터 타인, 그리고 사회 공동

체 속으로 자발적인 사랑과 포용이 담긴 관심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설정된 후설식 윤리성의 행동 요소로는 자율성/자기결정, 사회성/ 예절, 자기규제/ 규칙

따르기, 긍정적 반응, 다른 사람을 보살핌/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응함/ 다른 사람을 배

려, 자발적 순응, 호소/ 부탁에 응하는 것, 격려 등이다.

우선,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정신지체 아동의 수업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정

신지체 아동의 윤리성 내재를 연구자가 설정한 후설식 윤리성 요소와 결부시켜 해당 사

례 내용 옆 괄호 안에 밝혀 두었다.

<사례 1>

아이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준다거나 자기가 학급에서 

맡은 일을 철저히 하는 태도 등 친구들의 바른 태도를 많이 배워 익히게 되었다. 나아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친구에게 직접 칭찬하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남을 칭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늘은 간식을 먹은 후 평소엔 간식 그릇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던 BJ가 스스로 

그릇을 치웠다. 이제 BJ에게 작업 후 쓰레기도 주워 버리도록 하면 BJ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간혹 자기가 

보던 책도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기도 하지만... SM은 친구들과 작업을 하고 난 후 쓰레기를 도맡아서 치운

다. EM가 SM에게 “이것도 버려줘.”하면 SM은 신이 나서 바쁘게 쓰레기를 버리러 왔다 갔다 한다.(자율성, 

규칙지키기, 타인 배려하기, 도와주기, 사회성, 긍정적 반응)

<사례 2: 어버이날 카드 만들기를 하고나서>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카드를 만들었다. ChW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그것만 하려

는 자폐성향을 갖고 있어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만들게 했더니 제법 잘 만들었다. 카

네이션 2개만 만들려던 계획이 ChW의 고집으로 책상 가득 카네이션으로 덮을 정도로 많이 만들었다. 아이

들은 카네이션과 카드를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다. 카드에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글이나 그림

을 그려 넣었다. BJ는 핑킹가위로 색종이를 너무 많이 잘라내어 균형이 많지 않는 카네이션이 만들어졌다. 

SM은 카드에 싸인펜으로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그려 사랑마크가 엄청 많은 카드가 되었다. 하지만 BJ와 

SM은 자신이 만든 카네이션과 카드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물론 교사가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의 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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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담긴 것이다.(자기결정, 사랑과 감사, 긍정적 반응, 예절, 사회성) 

<사례 3: 음악시간에>

음악시간은 연습하고 싶은 곡을 함께 연습하고 율동과 함께 학급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은 재주를 발견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앞에 나와 율동이나 노

래를 잘 못하는 아이도 옆에서 격려해 주고 다른 친구들이 응원을 해 주면 긴장이 풀려 재미있게 율동과 

노래를 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감이 생겨 장기자랑시간에는 서로 하겠다고 다툰다. 오늘은 특히, 평소에는 

말도 한마디 않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감기만 하던 SM은 오르간 소리에 맞춰 율동

을 제법 할 수 있게 되었다. 흥겨워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생글생글 얼굴에 활기가 생긴다. “곰 세 마리 

한 집에 있어...” 하며 맑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모습은 교사와 친구들을 놀라게, 즐겁게 하는 마력이 있

다. 음악시간에 SM이 신나게 노래 부르고 율동하는 모습은 친구들이 SM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인정하는 계

기가 되어 EM, KM, HB와 더욱 사이좋게 지낸다. 혼자 제자리만 지키던 SM이 EM과 책을 보거나 KM의 곁

에 가서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는 등 친구들과 가까워졌다. BJ는 두드리는 것을 좋아하여 리듬악기 치기를 

신나게 한다.(격려, 관심과 사랑, 사회성, 긍정적 반응)

<사례 4: 빈 우유통으로 필기도구 꽂이 만들기를 하고 나서>

종이 우유 곽은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정육면체가 되도록 윗부분을 잘라내고 겉은 예쁜 색깔의 시트지로 

감싼다. 수집한 버섯상자에 가로 세 개, 세로 네 개의 우유 곽을 끼우면 필기도구 꽂이가 완성된다. EM은 

우유 곽을 비뚤비뚤 자르고 WB는 시트지를 바른 것이 쭈굴쭈굴 해도 자신들이 만든 정리함에 필기도구를 

꽂은 후 “빨간색은 여기야”하며 아이들 스스로 색깔별로 꽂도록 주의를 주고  받았다.(규칙 지키기, 자기결

정, 격려) 보통 수업 후에는 연필, 크레파스가 교실 바닥에 뒹굴다가 발에 밟혀 부러지거나 쓰레기통에 가

곤 했었는데 이젠 학습 도중에도 HB는 색깔별로 정리하는 일에 푹 빠져 수업은 뒷전이 되어 교사에게 주

의를 듣는 헤프닝이 벌어지곤 한다. SM은 바닥에 있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우유 곽으

로 정리도구를 만들고 난 후 어느 날부터 인가 떨어진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친구들과 함께 정리하고 있

었다. BJ는 교사나 친구가 손으로 이끌어 주면 정리를 한다.(타인 배려하기, 도움주기, 긍정적 반응) 하지만 

BJ도 스스로 필기도구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사례 5: ‘부채 만들기’를 하고나서>

아이들과 헌 부채를 수집하여 색종이로 예쁘게 꾸며 세상에서 하나 뿐인 부채를 만들어 친구나 이웃 

어른들께 선물하기로 했다. 부채가 완성되자 아이들은 “시원해요, 시원하지요.”하면서 교사에게 다가와서 

부채질을 하며 즐거워한다.(자기결정, 사회성, 타인 배려) SM은 EM 옆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EM에게 

부채질하고 EM은 SM에게 부채질하며 “시원해?”한다. 각자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지 종알종알 대면서 

자기가 만든 부채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행복해 보여서 좋다. BJ는 “누구에게 부채를 

선물할거야?”하며 씨익 웃기만 한다. 이튿날 BJ 어머니께서 “BJ가 부채를 아빠 드렸어요.”한다.(타인배려, 

관심과 사랑, 고마움 표시) 아빠가 더운 날에 직장에서 힘드신 것을 아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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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함께 꾸미는 사랑의 교실’>

‘함께 꾸미는 사랑의 교실’을 실천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화분을 기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은 직접 가꾼 봉숭아꽃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였다. 아이들은 매우 신기해하고 좋아했다. SM이는 평소 

왈가닥처럼 행동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 “SM이 손에 봉숭아 물이 들면 이렇게 예뻐질거

야.” 하며 설명한 후 봉숭아를 손톱에 올려 주었더니 봉숭아 꽃물이 손톱 위에서 마를 때 까지 그대로 있었

다.(긍정적 반응) 그리고 각자가 가꾸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항상 ‘사랑해’, ‘어서어서 자라라’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여 식물에게 ‘사랑주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SM이 화분에 물을 주며 “사랑해.”라고 하는 것을 보았

다.(공동체 의식, 규칙지키기, 사랑과 관심, 자기결정) SM이 식물과도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BJ는 식물에

게 사랑주기를 웃음으로 실천한다. 물을 많이 흘리긴 하지만 물을 주며 항상 웃는다. 식물도 BJ의 웃음을 

먹는 것일까, 환하게 꽃을 피웠다.

다음은 정신지체 아동의 윤리성 내재 확인을 위해 상술된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은 사례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여러 사례 속에서

해당된 내용을 발췌․해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모든 질문들은 II장에 제시된 후설 윤

리학을 근거로 연구자가 직접 구안한 것으로, 그것은 직접적인 윤리성을 나타내는 질문

세 가지(정신지체 아동은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있는가? 자기로부터 타인, 그리고 집단을 향한 사랑어린 관심의 흐름이 공동체

의식형성으로 이어지는가?)와, 윤리성의 영향으로 인한, 아동 스스로 긍정적으로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행동을 찾는 질문 세 가지(아동의 수업 참여는 자

발적이고 자기선택적인가? 수업에서 자기관리 및 규제, 그리고 질서에 대한 의식이 보

이는가? 수업 활동 속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탐색된 행동은 항상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지체 아동이

얼마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윤리성이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행동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첫째, 정신지체 아동은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가?

이 질문은 후설의 의향성과 관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의 대답은 아동이 자

기 아닌 타인, 즉 교사나 다른 학급 동료에 대해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는가를 통해 알

아본다. 모든 사례에서 정신지체 아동들의 다른 친구나 교사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친

화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칭찬하기(사례1), 음악 시간에 그동안 수업에 소극적이던

친구의 발표를 보고 좋아하기(사례3), 부채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행동(사례4),

봉숭아물들이기를 할 때, 교사가 평소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하는 아동조차도 교사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는(사례6) 등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볼 수 있다. 그러

한 긍정적 인식은 꽃에 물을 주면서 웃어 보이는 사랑의 표현 (사례6)속에서도 친화성

을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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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있는가?

이 질문은 후설의 윤리학에서 강조된 “사랑”과 “포용”이 수업 장면에서 정신지체 아

동의 행동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각 사례마다 정신지체 아동들에게 교사

와 다른 친구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친구의 쓰레기 분

리수거를 도와준다든가 친구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 준다든지(사례1), 친구가 발표를 잘

하도록 격려하는 박수를 보낸다든지(사례3), 필기도구 정리함을 만든 후 친구가 정리함

에 필기구를 정리하도록 손으로 이끌어 주는(사례4) 행동들이 그것이다.

셋째, 자기로부터 타인, 그리고 집단을 향한 사랑어린 관심의 흐름이 공동체 의식

의 형성으로 이어지는가?

이 질문은 정신지체 아동에게 후설이 강조하는 바대로, 개체가 의향성을 가지고 자기

에 대한 관심을 타인과 집단으로 확대하면서 그 속에서 사랑과 타인 이해를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이 잠재해 있는 가를 확인하는 데 의미를 둔다. 제시된 사례 속에는 정신지

체 아동 개인에게 나와 친구에 대한 의식에서 부터 ‘우리 학급’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내

면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로 칭찬하기(사례1)를 실천하는 가

운데 친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지원해 주는 모습, 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분위기 등에서 자신의 관심이 타인, 그리고 학급 구성원에게

사랑과 관심이 담긴 공동체 의식 형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음악시간 수업(사례3)에서

한 아동의 발표는 자신의 내면적 발견이 친구와 공동체의 발견으로 확산될 뿐 아니라

그 친구의 발표를 지켜보던 다른 학급 구성원들이 그 아동의 발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수업을 더욱 활기 있게 하는 모습에서 그 시간을 사랑의 공동체로 느끼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동의 수업 참여는 자발적이고 자기선택적인가?

이 질문은 연구자가 후설 윤리관에서 개체 인간이 가지는 윤리성의 근본에 자유의지

와 자기결정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 데 근거하여 구성한 것이다. 수업 현장에서 교

사에 의한, 교사 위주의 수업 속에서는 때로는 강제성과 억압의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아동의 자발성과 자기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사 중심 수업이 내포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없애 주어 아동이 가질 각종 스트레스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자발성과 자기선택 속에서 아동은 보다 민감하게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주어진 모든 사례의 내용에서 아동의 수업이 자발적이고 자기선택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친구들과 작업 후 쓰레기를 스스로 도맡아서 치우다든

가(사례1), 2개만 만들기로 한 카네이션을 책상 가득할 정도로 만든다든지, 카드에 사랑

마크를 여러개의 동그라미로 그린다든가(사례2), 화분에 물주며 “사랑해”라고 말하는(사

례6) 등의 행동들에서 수업 중 아동의 자발성과 자기선택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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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수업에서 자기관리 및 규제, 그리고 질서에 대한 의식이 보이는가?

이 질문은 네 번째 항목에서 설명한 자아의 발견이 자기 행동의 책임성을 갖도록 반

성적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신지체 아동이 지율성과 자유성을

가지고 자기선택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자아와 타아, 그리고 자기가 속한 학급 공동체

를 의식하여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생겨날 것이다.

간식 후 그릇을 스스로 치우는 아동의 모습(사례1), 각 아동에게 맡겨진 화분에 물주

기 하는 장면(사례6), 필기도구를 정리함에 색깔별로 꽂도록 결정하는 행동(사례4) 등의

내용에서 수업에 임하는 아동들이 스스로 자기 행동을 긍정적으로 절제하고 학급 구성

원들과의 화목을 위해 자기규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섯째, 수업 활동 속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가?

연구자는 수업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수업참여와 과제 수행에 대한 효

과가 매우 높음은 물론이고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한

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정신지체 아동의 자유성과 교사의 수용적 태도가 수업에서의 아

동의 자발성과 자기결정을 고취시키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수업에서의 긍

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후설의 윤리관이 강조하는 사랑과 포용, 그리고 공동

체 의식이 모두 함양되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들 속에서 정신지체 아동 간의, 그리고 교사와 아동 간의 긍

정적인 상호작용의 모습이 매우 다양한 장면 속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친구의 쓰레

기 분리수거를 도와주면서(사례1), 완성한 카네이션을 집으로 잘 가져가도록 교사의 도

움으로 가방에 넣으면서(사례2), 노래와 율동을 친구 앞에서 발표하고 잘했다 격려 받는

장면들 속에서(사례3), 필기도구 정리함을 만들어 아동들이 서로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종류별 필기도구를 여기저기 넣으면서(사례4), 부채를 만들어 자신이 만든 부채로 친구

들과 교사에게 부쳐주면서(사례5), 한 아동씩 봉숭아물을 들여 주는 교사와 그것을 함께

지켜보는 아동들 속에서(사례6)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분위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탐색한 바대로 모든 사례에서는 정신지체 아동들의 내부 세계에 윤리성이 내

재할 가능성이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정신지체 아동의 윤리성 내재와 자신의 행동을 스

스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결하는 전제는 바로 그들의 윤리성이 행동 가운

데 발현된다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곧, 그들의 정서와 행동 속에는 문제성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또한 안정된 정서 가운데 상대나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사랑

과 호의, 존경, 그리고 포용이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황이 그들 스스로에

게나 타인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상기된 사례를 통하여 정신지체 아동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윤리성의 발현이 자기

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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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적으로 아동이 윤리성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

하여 본 연구자는 상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추론한다.

첫째, 정신지체를 가진 아동들은 수업 참여에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모든 사례

에서 아동들은 수업을 재미있어하고 참여하기를 즐겨하는 모습이 보인다. 수업 내용의

난이도가 있는 경우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즐거워하며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거기에는 교사의 어떠한 강제나 규제도 보이지 않는다. 즉 교사의 허용과 아동의 자

발성이 잘 어우러지는 수업 가운데에서는 어떤 행동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수업 속에서 아동들은 매우 자기결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모든 활동을 적극적이

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도 자기결정적이라 하겠고, 친구의 어려움을 보고 자발적

으로 돕는 등의 모든 행동들 또한 자기결정이 녹아있는 모습이라 하겠다. 자기결정은

개체의 동기부여와 자유의지가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 자기결정은 수업 참여의 적극성

을 더욱 구체화 시키고 수업에 집중하게 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한다. 결국 수업에서의 흥미와,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나는 긍정적인 상호교

류 속에서 행동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교사와 아동 그리고 아동 간의 주고받는 대화와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 등에서

구성원 간의 활발한 긍정적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에는 나와 너가 서

로 주고받으며 반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안에는 요청이 있고 요청에 기꺼이 응

하는 응답이 있다. 서로 자기의 내면세계에 상대를 초청하는 환대가 있다. 따라서 그러

한 친절과 받아줌 속에는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수업 활동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풍부하게 스며있음을 본다. 거기에는 ‘나-너’가

있고 ‘우리’가 있다. 학급 구성원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구성원 간에

서로 격려하고 적극적인 활동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장면이 흔하게 드러나

있다. 교사와 아동이 서로 존경하는 모습이 보인다. 구성원 간에 고집이나 다툼이 없다.

교사의 지시를 즐겨 따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학급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사랑의 공

동체가 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성이 매우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모든 사례

속에는 교사와 아동, 아동 간의 사랑과 포용이 묻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정신지체아의 후설 윤리관 신장을 위한 교사의 교육태도

앞 장에서 우리는 교사가 정신지체를 가진 아동의 행동관리를 위해 행동의 주체인 정

신지체 아동이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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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려함으로써 자발적인 행동관리를 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마지

막으로 정신지체 아동이 가진 윤리성 내재 가능성을 전제로 그들의 윤리성을 신장할 교

사의 교육적 태도를 후설 윤리학을 토대로 찾아본다.

첫째, 교사가 정신지체 아동과의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기 위해 아동에게 감정이입 하

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감정이입은 교사가 자기가 가진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하

여 아동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동의 세계를 교사가 온전히 인정하

고 아동의 인식을 온전히 아동의 입장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교사는 아동을 또 하나의

온전한 인식의 주체자로 인정하여 아동의 수업의 결과물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습을 주도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방

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는 수업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과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그 안에서 아동에게 사랑을 제공하고 그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존경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동으로 하여금 교사와 학급 동료들 간에 나-

너의 관계성을,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윤리적 교류를 나눌 자질을 함양할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셋째, 정신지체 아동의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기결정력은 행동의 자발성과 행동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게 한다. 인간의 자유로

운 자기결정이 가능할 때, 행위의 온전함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신지체 아동들

이 윤리성을 확산한다는 것은 자기결정적이고 자유를 활용하고 자기 안에서의 질서를

정리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아동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

기 확신을 체험하고 긍정적인 인격적 자아를 유지할 수 있다. 자기결정력의 신장은 개

인이 자유로워야 가능하다. 수업 가운데서의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은 아동의 격려와 배

려 속에서, 나-너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의 교류와 확인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

기 위해서 교사는 아동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요 온전한 인식의 창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동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의 내면적 각성에 의한 윤리성을 확보한다. 특히, 정신지체를 가진 아동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생각이나 판단에서 나온 인식이 아니라 철저한 타자 인정에

서 나온 아동의 행동을 인정하도록 한다. 아동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위해 교사는 아동

의 표정과 목소리, 행동 등에서 나오는 의사표현에 세밀하면서도 성의 있게 반응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아동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요구되고, 수업에 임하는 모든 구성원

들과 교사가 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교사의 태도 함양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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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thic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on the Husserl's Perspective

Kim, Sung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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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has been carried on finding some possibilities in the view of

child-oriented behavior management in special education fields, based on Husserl's

Phenomenology. The questions of the study are followed: first, is the ethics

immanent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second, can ethics based on Husserl's

Ethics be exposed in the behavior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the

ethics play an important role of decreasi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ird, how

can be teacher's teaching-attitudes for positive behavior management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For the study, 10 cases of children's activities is selected

and analysed at a special teacher's teaching diary.

The result of the study concludes as followed: 1.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expose the ethics on the Husserl's perspective. That is, The ethics is immanent in

the Children 2. For the cultivating their ethics, teacher can accomplish which are,

having empathy with children, giving children opportunities for self-determination,

and having ethics for teaching children. *

Key words: Husserl's Ethics, ethics, behavior management, self-determination, inter-su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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